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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주님의 말씀 *

수요예배는 휴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부족한 휴거의 점수를 예배 때 

상당 부분을 메울 수 있으니 

휴거를 준비하는 너희들에게 있어 

수요예배는 기회다.

(주님, 예배가 매우 중요하고 모든 순간이 휴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수요예배와 휴거를 더 구체적으

로 설명해 주세요.)

주일예배는 토요일에 쉬고, 

아침에 일어나 세상의 일들로 

머리가 복잡해지기 전이므로 

성삼위와 선생에 대한 생각으로 

비교적 마음이 가득하다. 

금요 천국성령운동은 

모두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야겠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하니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렸어도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 

그러나 수요 예배 때에는 

참으로 많이 흐트러져 있게 된다. 

하루 종일 일에 학교에 찌들려 

피곤한 육신에 마음까지 지쳐 있다. 

성삼위와 선생에 대한 의식이 

매우 약해져 있다는 말이다.

휴거는 육적 휴거와 영적 휴거가 있지?

예배 준비 전 과정은 육적 휴거와 같고 

예배 때 찬양과 말씀으로 

성삼위와 깊은 교감을 나누는 것은 

영적 휴거와 같다.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배의 깊이와 감동이 달라지듯, 

육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다.



특히 주일, 금요 천국성령운동과 달리 

수요예배는 매우 중요하다. 

주일예배 때 말씀으로 한 주의 방향이 선포되면 

월요일과 화요일은 열심히 살지만 

수요일이 되면 

주일의 감동과 흔적은 찾기 힘들만큼 

감각이 둔해진다. 

거기에 하루 종일 세상에서 일하다 오니 

수요예배에 대한 의식이 

더욱 낮아지는 것이다. 

수요예배 때에는 

주일말씀으로 큰 골격을 잡고 

모든 중심을 주일말씀에 맞춰 살다가 

수요 단상의 말씀으로 

세세하게 더욱 삶을 면밀하게 조각하고 교정하여 

그 주를 완성하는 것이다. 

수요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고 드린 자는 

주일말씀의 운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진리의 부자가 될 것이며, 

그리하지 못한 자는 

껍데기만 부둥켜안은 삶을 

남은 주간 동안 살게 되는 것이다. 

과정 중의 휴거에서 탈락이라는 의미이다. 

휴거는 과정 중에 결정된다고 하였다. 

주일예배는 섭리인이라면 

누구나가 최대한 영육 간에 

정결하게 준비하고 나온다. 

그러나 수요예배는 그러하지 않는구나. 

순간 마음이 느슨해질 때 

그때가 휴거를 좌우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늘 긴장을 늦추지 말고 

모든 순간을 나 성자를 만나기 위한 기점으로 삼아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한다. 

순간에서 영원이다.

수요예배 때는 하루 종일 

나를 만날 기쁨과 설렘으로 

삶의 터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며 

그런 기다린 마음으로 나를 만나러 오면 

그 기쁨과 사랑이 배가 되며, 

진정 나의 사랑의 열매라 

내가 너희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예배는 휴거의 과정이다. 

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수요일에 만나자꾸나.

사랑한다. 

사랑의 주 성자.


